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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 
 
출 생: 1927년 12월 22일 인도네시아, 솔로 
서 원: 1958년 7월 10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18년 12월 29일 페칼롱간 
장 례: 2018년 12월 30일 페칼롱간 수녀원 묘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스리 마수키는 사지드 이슬람 앗모수부로토와 수파르미의 세 번째 아이였다. 전부 아들 둘과 딸 
셋이었다. 스리와 스리의 형제 자매들은 부친이 군인으로 파견되었던 동 인도네시아 솔로르 
섬의 비신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스리는 1950년 4월 8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같은해 5월 7일에 욕자카르타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스리는 간호사이자 산파로 교육받은 후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노틀담 수녀회 소속이던 페칼롱간 지역 병원에 
배정되었다. 스리 바수키는 그곳에서 일하던 우리 선교사 수녀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으로 선교지 책임수녀에게 청하여 1955년 8월에 노틀담 청원자로 받아들여졌다. 
수도 양성은 스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피앗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1956년 7월 14일 
수도복을 받으며 마리아 지브라일 수녀가 되었다.  

수녀는 우리 선교사 수녀들에 의해 순명, 자기 규율을 갖춘 사람이자 수도 서원을 살아감에 있어 
단순하고 굳건한 이가 되도록 양성되고 교육받았다. 서원이후에는 로마 총본원이자 모원에서 
종신선서 준비반으로 지내다 1964년 7월 2일에 그곳에서 종신선서를 발할 때까지 간호사와 
산파로 파견되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도 보건 분야의 사도직을 계속했다. 수녀는 페칼롱간의 부디 라하유와, 
렘방의 성녀 데레사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일했다. 수녀의 인내심과 다정함과 기도 덕분에 젊은 
엄마들은 수녀에게 와서 아이를 분만했다. 마리아 지브라일 수녀의 손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다. 수녀는 의사, 동료 산파, 간호조무사, 기타 직원들과도 잘 지냈다.  

점차 쇠약해지면서 수녀는 2006년에 페칼롱간 살루스로 이전했고 그곳에서 여전히 소소한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수녀회와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쳤다. 우리는 수녀에게 
몹시 즐겨 기도를 부탁하곤 했다. 수녀는 이에 기꺼이 응했다. 안타깝게도 2016년, 뇌졸증으로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어 침대에 머물게 되었다.  

수녀의 상태는 12월 25일 크게 악화되어 부디 라하유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곳의 응급실에 
입원했다. 12월 29일 오전 3시 45분, 생명의 주님께서는 수녀들에게 둘러싸인 수녀를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지브라일 수녀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부디 수녀가 천상 아버지의 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마리아 
지브라일 수녀님, 작별을 고합니다. 수녀님께서 생전에 그리하셨듯이 저희도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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